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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민형

전화 02-3270-4395 

보 도 자 료
2022. 8. 26.(금)

제  목 직장동료 등 상대 3억 편취 및 특수상해 현직경찰관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서울서부지검은 오늘(8. 26.)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동생 치료비 명목 등

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경찰관을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현직 경찰관을 사기,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 하였음

자금추적 등 검찰의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차용금을 도박자금, 채무변

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있어

검찰에서 직구속 하였음

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6세, 서울○○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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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요지

- ‘12. 9. ~ ‘21. 7. 고향친구인 피해자 B에게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

교통사고 치료비 등에 사용할 것인양 총 75회 합계 2억 5,170만 원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사기]

- ‘12. 11. ~ ‘21. 12.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 5,531만 원을 편취 [사기]

- ‘21. 5. 28.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라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길이 약 15cm 찰과상을 가함 [특수상해]

- ‘22. 8. 6.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림 [재물손괴]

Ⅱ 수사 경과

○ ’21. 12. 13. 피해자 B 사기 사건 송치

○ '22. 5. 25. 피해자 D 특수상해 사건 송치

  ○ '22. 7. 14. 피해자 C 사기 사건 송치

○ '22. 8. 12. 피해자 D 재물손괴 사건 송치

○ '22. 3.~8. 서울서부지검, 대검 자금추적 전문수사관 지원받아

차용금 용처 확인 등 보완수사 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

○ '22. 8. 26. 피고인 구속기소(8. 18.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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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 사항

○ 피해자들은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줌. 이후

이미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십여년간 계속 돈을 빌려주었

으나, 피고인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

하여 피해신고도 하지 못함

○ 경찰 송치 후 검찰의 자금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 특정

○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있어

검찰에서 직구속 하였음▨


